
Ⅰ.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우리나라 장애인의 취업률이 낮은 것도 문제

이지만 취업 후 직업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직장을 떠

나는 사람이 많다는 점이 이리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왔

는데, 오늘날까지도 특수교육 혹은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그래서 장애인의 직업유지 혹

은 이직에 관한 연구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장애인의 직업유지에 관한 연구는 장애종별로 시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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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에서는 특수교사와 직장동료가 판단하는 지적장애인의 직업적 성공요인의 범주별 및 전체 요인별 서열을

비교,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특수교사와 직장동료 모두 작업관련 기술군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특수

교사는 사회적 기술군을, 직장동료는 개인적 기술군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특수교사는 자신이 맡은 일을 잘 처리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잘 따르며, 흥미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을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고, 직장동료는 감독자의 지시에 잘 따르고,

자신이 맡은 일을 잘 처리하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지적장애인의 직업 및 진로 교육과정

을 개발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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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special education teacher with fellow workers in which skills 

and skill categories were judged critical to job success for individual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The results 

obtained from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both groups ranked work-related skill category most relevant for job 

success. Special education teachers deemed ‘following instruction’ and ‘interest in the job’ as critical to job success. 

And fellow workers ranked ‘following instruction’ and ‘neatness’ most important factors. The results of this study 

give us suggestions as to develop the vocational curriculum for individual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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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1], 청각장애인[2], 뇌병변장애인[3, 4], 지체장애인

[3,5,6], 지적장애인[7], 자폐성장애인[8]을 대상으로 이루

어졌다. 그밖에도 중증장애인의 직업유지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9]. 이들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장애인의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체로 인구사회학적

요인, 장애관련 요인, 직업관련 요인의 세 범주로 나뉜다.

대체로 인구사회학적 요인에는 성, 연령, 학력, 결혼상태,

거주지역, 가족 구성원 수, 가구주 여부, 가구소득, 수급

여부, 병전 직업력, 자격증 유무, 장애등급, 중복 여부, 직

업의지, 경력기간, 직업훈련 여부, 직업훈련기간 등이 포

함되고, 장애관련 요인에는 직무수행능력, 일상생활능력,

장애정도, 장애유형, 장애차별 경험, 직업훈련 경험, 직업

평가 경험, 장애원인, 중복여부, 보장구 사용, 의사소통

능력, 대인관계 능력, 문제해결 능력, 자아존중감, 질병

유무 등이포함되며, 직업관련요인에는 임금, 직종, 사업

체 규모, 복지 후생, 직무만족도, 직업재활서비스 경험,

취업경험, 근로시간, 지도인력 배치, 구직횟수, 취업경로,

적응지도 경험, 승진, 자영업 여부, 사용 근로자 등이 포

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유지와 동전의 앞뒤면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의

이직요인에 관한 연구도 장애종별로 시각장애인[10], 청

각장애인[11] 지체장애인[12]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

들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장애인의 이직 요인은 직업

유지 요인과 대체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상의 직업유지나 이직 요인에 관한 선행연

구들은 대부분 장애인의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에 따라 장애인 고용

도 수요-공급의법칙을크게 벗어나기어렵다. 따라서 장

애인의 관점뿐 아니라 고용주 혹은 고용된 직장의 동료

의 관점에서 직업유지 혹은 이직 요인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장애인 고용주 혹은 직장동료

가 판단하는 직업적 성공요인에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고용주나 직장동료가 판단하는 장애인의 직업적 성공

요인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 후반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13]. 이 연구를 기초로 국내에서는 1997년 김삼섭에 의

해 처음으로 이루어진 후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14].

장애종별로는 지적장애인에 대해서만 이루어졌고[15],

그밖에 일반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16].

정신지체인(이하 지적장애인)이 근무하고 있는 제조

업체 고용주 37명을 대상으로 직업적 성공요인을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17]: 첫째, 직업적 성공요인의 범주

별 서열은 작업관련 요인, 개인적 기술군, 의사소통 기술

군, 사회적 기술군의 순으로 나타났고, 요인 전체 서열은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에대해 흥미를 가지고있다’ ‘상급

자의 지시를 잘 따른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직

종별 성공요인의 범주별 서열은 식품관련, 단순제조, 조

립ㆍ포장, 의류관련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직원 규모

에 따라 직업적 성공요인을 다르게 보고 있는가를 알아

본 결과, 규모에 관계없이 작업관련 기술군, 개인적 기술

군, 의사소통 기술군, 사회적 기술군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지적장애인의 직업적

성공요인을 알아본 결과, 특수교사가 판단하는 직업적

성공요인의 범주별 서열은 작업관련 기술군, 개인적 기

술군, 사회적 기술군, 의사소통 기술군의 순으로 나타났

고, 고용주가 판단하는 직업적 성공요인의 범주별 서열

은 작업관련 기술군, 개인적 기술군, 의사소통 기술군, 사

회적 기술군의 순으로 나타났다[18].

취업지적장애인의 직업유지 기간에 가장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친 요인은 사업장 규모, 직업평가실시 유무, 적응

지도 경험으로 나타났다[19].

지적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단순조립 및 서비스직

사업체의 동료직원을 대상으로 직업적 성공요인을 알아

본 결과, 고용주가 판단하는 정신지체인의 직업적 성공

요인은 범주별 서열은 개인적 기술군, 작업관련 기술군,

사회적 기술군, 의사소통 기술군의 순으로 나타났고, 전

체 요인별 서열은 ‘자신이 맡은 일을 잘 처리한다’ ‘감독

자의 지시를 잘 따른다’ ‘용모가 단정하다’ ‘감독자가 잘

못을 지적하면그에따른다’ ‘자신이맡은직무에대해흥

미를 가지고 있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20].

이들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고용주나 직장동

료가 판단하는 장애인의 직업적 성공요인은 요인 범주별

및 요인별로 나뉜다. 범주별로는 대체로 작업관련 기술

군, 개인적 기술군, 의사소통기술군, 사회적 기술군의 순

으로 나타났다. 요인별로는 상급자나 감독자의 지시 따

르기, 기본적인 의사소통 기능, 효율적인 작업수행, 감독

자의 시정요구에 따르기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선행연구 대부분은 지적장애인을 고용하고 있

는 사업체의 고용주나 직장동료를 대상으로 지적장애인

의 직업적 성공요인을 알아보았다. 지적장애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한 편밖에 발견할 수 없다[18]. 만약

고용주 혹은 직장동료와 특수교사가 판단하는 지적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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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직업적 성공요인들이 발견된다면, 특수교사는 고용

주나 직장동료의 관점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

다. 지적장애인의 직업안정 혹은 직업적 성공을 위해서

는 수요자의 입장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산학융합 접근은 장애인평생교육이나 외국인

근로자의 삶의 질 연구에까지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21,22].

지적장애인의 직업적 성공요인에 대한 관점이 특수교

사와 직장동료 간에 차이가 있다면, 특수교사는 이전의

사고의 틀을 바꾸어 직장동료의 관점을 직업교육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지적장애인의 직업적 성공요인의 범주

별 및 전체 요인별 서열을 특수교사와 직장동료의 융합

적 접근을 통해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1.2 연구문제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알아보고자 하는 구

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적장애인의직업적 성공요인의 범주별서열은

어떠한가?

둘째, 지적장애인의 직업적 성공요인의 전체 요인별

서열은 어떠한가?

2. 연구 방법

2.1 연구참여자

이 연구의 참여자는 특수교사와 지적장애인 고용업체

의 동료직원이다.

특수교사는 전공과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지적장애학

교 고등학교 4개교와 고등학교 특수학급 15개교를 대상

으로 의도적 표집방법에 의해 선정하였다. 각 특수학교

별로 조사를 도와줄 1명의 교사를 섭외하여 이메일을 통

해 연구의 취지와 조사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소속

특수학교와 전공과에 근무하는 교사 중가능하면 평소에

직업교육 혹은 진로교육에 관심이 많은 교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조사에 참여의사

를 밝힌 교사는 고등학교 특수학급 15명, 지적장애학교

고등학교 45명, 전공과 15명, 총 75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에게연구의취지, 조사지가 탑재된 웹주소, 조사기간등

을 이메일로 알려주었다.

서울과 대전 소재의 지적장애학교 전공과 교사들을

통해 2018년 8월 현재 지적장애인 1명 이상이 6개월 이상

직업유지를 하고 있는 10개 사업체 및 장애인 담당자 명

단과 연락처를 확보하였다. 각 사업체의 장애인 담당자

에게 전화나 이메일을 통하여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직원들이 인터넷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하였다. 그 결과 각회사별로 최소 3명에서 7명까지 응답

을 하여 총 58명이 응답하였다. 연구참여 사업체의 직군

은 단순노무 13명, 서비스 14명, 조립포장 17명, 기능원 9

명, 사무종사 3명, 농림어업 2명의 분포를 보였다.

2.2 도구

이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지적장애인의 직업적

성공 요인 조사지」이다. 이 조사지는 김삼섭(2005)의 한

국과 일본 국제 비교연구[23]에서 사용한 조사지를 시대

적 변천 과정을 고려하여 다시 내용타당도 및 신뢰도 검

증을 거쳤다.

내용타당도 검증을 위해 지적장애교육 전공 교수 1명

과 지적장애를 대상으로 박사학위를 받은현장 교사 2명,

지적장애인을 현재 고용하고 있는 회사의 장애인 담당

직원 1명의 검토를 받아 수정, 보완하였다. 그 결과, 검토

자 4명 중 3명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붙임성 있게 다가

선다’와 ‘다른 사람을 짜증나게 하는 행동을 자제한다’의

두 문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여 각각 ‘스스럼없이 사람

을 대한다’와 ‘다른 사람이 받아들이는 행동을 보인다’로

수정하였다. 그밖에는 부분적 문구 수정에 그쳤다.

이와 같은 수정, 보완 절찰을 거친 조사지를 지적장애

인 고용 사업체 직원 1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

하여 내적일치도를 알아본 결과, Cronbach α는 .89로 나

타났다.

이 조사지에 포함되는 요인들은 사회적 기술군, 개인

적 기술군, 의사소통 기술군, 작업관련 기술군 등 4개 범

주로 군집화되어 있다. 실제조사지는 5개 요인군으로 구

성되어 있다. 각 요인군은 4개 범주에서 각각 한 개 요인

씩을 포함하여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조사지는 서열척도이다. 5개 요인군의 4개 항목 중

지적장애인의 직업적 성공 요인과 관련이 깊다고 생각되

는 항목부터 순차적으로 1위에서 4위를체크하도록 구성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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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실시 절차

조사지는 모바일로도 가능하도록 인터넷에 탑재하였

다. 조사대상 특수교사 전원과 각 사업체별로 내정된 협

조자 1명에게 조사지가 탑재된 웹주소와 더불어 응답 요

령 및 주의 사항 등을 이메일로 보냈다. 조사지 문항 중

이해가 되지 않거나 의문 사항이 있을 경우 연구자에게

직접 전화나 메시지 혹은 이메일 등으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하였는데, 그와 같은 문제로 연락을 해온 경우는 극

소수에 불과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소정의 보상물을 제공하

였다. 각 특수학교의 협력교사와 각 사업체의 장애인 담

당직원들에게 해당 참여자 수만큼 보상물을송부하여 조

사참여자들에게는 전달해주도록 하였다.

2.4 자료처리

이 연구의 핵심은 지적장애인의 직업적 성공 요인에

대한 특수교사와 직장동료 간의 시각차를 규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서열별로 1위는 4점, 2위는 3점, 3위는 2

점, 4위는 1점식으로 점수화하여 두 집단 간의 4개 범주

별 서열 차이를알아본 다음, 범주에 관계없이 전체 요인

들의 서열 차이를 알아보았다.

3. 연구 결과

3.1 요인 범주 및 각 하위요인의 서열

특수교사와 직장동료가 생각하는 지적장애인의 직업

적 성공 요인군의 범주 및 각 하위요인의 서열은 Table

1과 같다. 요인범주별 서열은 특수교사와 직장동료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특수교사와 직장동료

모두 작업관련 기술군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특수교사는 사회적 기술을, 직장동료는 개인적 기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범주별 하위요인의 서열도 특수교사와 직장동료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사회적 기술군은 특수교사와 직장동료 모두 ‘다

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기’를 가장 중요한 직업적 성공요

인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냥한 성격’

은 직장동료는 2위, 특수교사는 5위로 상반된 견해를 나

타냈다.

둘째, 개인적 기술군은 ‘자신이 맡은 일 잘 처리하기’

가 특수교사는 1위, 직장동료는 2위로 두 집단 모두 중요

한 요인으로 간주하였다. 직장동료는 ‘용모 단정’을 1위

로 꼽은 데 비해 특수교사는 3위로 약간의 인식 차이를

보였다. 두 집단 모두 ‘작업능률성’은 두 집단 모두 가장

special education teacher fellow employee

Work-related (category rank = 1)

1. following instructions

2. working independently of direct supervision

3. staying in working

4. responding appropriately to supervisor corrections

5. understanding the work routine

Work-related (category rank=1)

1. following instructions

2. staying in working

3. working independently of direct supervision

4. responding appropriately to supervisor corrections

5. understanding the work routine

Social (category rank = 2)

1. getting along well with others

2. refraining from exhibiting irritating behaviors

3. being sociable/initiating appropriate contacts

4. displaying a socially acceptable attitude

5. pleasantness

Personal (category rank = 2)

1. maintaining an appropriately personal appearance

2. neatness

3. interest in the job

4. stamina/physical abilities

5. efficiency

Personal (category rank = 3)

1. neatness

2. interest in the job

3. maintaining an appropriately personal appearance

4. stamina/physical abilities

5. efficiency

Communication (category rank = 3)

1. reading and following safety signs

2. being able to communicate basic needs

3. initiating contact with supervisor when necessary

4. responding appropriately to question/statements

5. being able to read or write

Communication (category rank = 4)

1. being able to communicate basic needs

2. responding appropriately to question/statements

3. initiating contact with supervisor when necessary

4. reading and following safety signs

5. being able to read or write

Social (category rank = 4)

1. getting along well with others

2. pleasantness

3. refraining from exhibiting irritating behaviors

4. displaying a socially acceptable attitude

5. displaying a socially acceptable attitude

Table 1. Rank order of factors within categ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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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게 인식하였다. 셋째, 의사소통 기술군에서는 ‘기본적

인 요구에 대한 의사소통’이 특수교사는 1위, 직장동료는

2위로 두 집단 모두 중요한 직업적 성공요인으로 간주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표지판의이해’는 특수교사가 4

위인데 비해 직장동료는 1위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

았다. 두 집단 모두 ‘글을 읽고 쓰기’에 대한 중요도 인식

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작업관련 기술군의 경우는특수교사와직장동료

간에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특수교사

는 ‘감독자가 없어도 직무수행 가능’이 2위인데 비해 직

장동료는 ‘작업 중에 자리를 뜨지 않기’가 2위라는 점만

다르다. 그러나 작업관련 기술군의 하위요인들에 대한

중요도 순서는 대체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3.2 전체 요인들의 서열

특수교사와 직장동료가 생각하는 지적장애인의 직업

적 성공 요인의 전체 서열은 Table 2와 같다. Table 2에

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특수교사와 직장동료가 중요하

다고 생각하는 지적장애인의 직업적 성공요인의 서열에

서 상위 5개 요인과 하위 5개 요인은 두 집단 간에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중요도 서열 상위 5개 요인을 살펴보면, 특수교사는

① 자신이 맡은 일 잘 처리하기 ② 다른 사람들과 잘 어

울리기 ③ 상급자나 감독자의 지시에 잘 따르기 ④ 직무

에 대한흥미 ⑤감독자가 없어도 직무수행 가능의순으

로 나타났고, 직장동료는 ① 감독자 지시따르기 ② 자신

이 맡은 일 잘 처리하기 ③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기

④ 용모 단정 ⑤ 안전표지판의 이해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요도 상위 5개 요인 중 ‘자신이 맡은 일 잘 처리하기’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릭’ ‘감독자지시 따르기’ 3개 요인

에 대해 두 집단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수교사와 직장동료 간에 인식 차이가 큰 요인들도

발견되었다. ‘용모 단정’은 특수교사가 14위인데 비해 직

장동료는 4위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안전표지판

의 이해’도 특수교사가 18위인데 비해 직장동료는 5위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무에

대한 흥미’는 특수교사 4위인데 비해 직장동료는 8위로

나타났고,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행동’도 특수교사 7

위인데 비해 직장동료는 13위로 비교적 인식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4. 결론

이 연구에서는 특수교사와 직장동료가 판단하는 지적

장애인의 직업적 성공요인의 범주별 및 전체 요인별 서

열을비교, 분석하였는데그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special education teacher fellow employee

1. neatness

2. getting along well with others

3. responding appropriately to supervisor corrections

4. interest in the job

5. working independently of direct supervision

1. responding appropriately to supervisor corrections

2. neatness

3. getting along well with others

4. maintaining an appropriately personal appearance

5. reading and following safety signs

6. being able to communicate basic needs

7.displaying a socially acceptable attitude

8. initiating contact with supervisor when necessary

9. pleasantness

10. being sociable/initiating appropriate contacts

6. pleasantness

7. staying in working

8. interest in the job

9. working independently of direct supervision

10. being able to communicate basic needs

11. stamina/physical abilities

12. staying in working

13. maintaining an appropriately personal appearance

14. refraining from exhibiting irritating behaviors

15. responding appropriately to question/statements

11. refraining from exhibiting irritating behaviors

12. initiating contact with supervisor when necessary

13. displaying a socially acceptable attitude

14. responding appropriately to supervisor corrections

15. stamina/physical abilities

16. responding appropriately to supervisor corrections

17. efficiency

18. reading and following safety signs

19. being able to read or write

20. understanding the work routine

16. being sociable/initiating appropriate contacts

17. responding appropriately to question/statements

18. efficiency

19. understanding the work routine

20. being able to read or write

Table 2. rank order of factors pertinent to job su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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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특수교사와 직장동료 모두 작업관련 기술을 가

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특수교사는 사회적 기술

을, 직장동료는 개인적 기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적장애인의 직업적 성공요인의 각 범주별 하

위요인의 서열을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적 기

술군에서는 특수교사와 직장동료 모두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기’를 가장 중요한 직업적 성공요인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냥한 성격’에 대해서는 직장

동료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비해 특수교사는별로 중요

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기술군에

서는 특수교사와 직장동료 모두 ‘자신이 맡은 일잘 처리

하기’를 중요한 직업적 성공요인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용모 단정’에 대해서는 직장동료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

하는데 비해 특수교사는 상대적으로 덜중요하게 생각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작업 능률성’은 두 집단 모두 가

장 낮게 인식하였다; 의사소통 기술군에서는 특수교사와

직장동료 모두 ‘기본적인 요구에 대해 의사소통’을 중요

하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안전표지판의 이해’에 대해서

는 직장동료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 비해 특수교

사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

업관련 기술군에서는 전반적으로 특수교사와 직장동료

간에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특수교사와 직장동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

적장애인의 직업적 성공 요인의 전체서열은 특수교사는

지적장애인이 직업적 성공을 거두는 데중요한 요인으로

자신이 맡은 일을잘 처리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잘 따르

며, 흥미를 가지고일을 하는 것을꼽고있고, 직장동료는

지적장애인이 직업적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잘 따르고, 자신이 맡은 일을 잘 처리하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지적장애인의 직업적 성공요인에 대한 특

수교사와 직장동료의 관점이 다르게 나타났는 바, 지적

장애인의 직업유지 혹은 직업안정을 위해특수교사는 직

장동료의 관점을 고려하여 기존의 직업적성공요인에 대

한 관점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지적장애인이 직장에서 직업적 성

공을 거두기 위해갖추어야 할 자질을 시사해준다. 따라

서 지적장애인의 직업진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있는 기

관에서는 지적장애인의 직업적 성공을 위해서는그와 같

은 자질을 갖추도록 교육, 훈련을 해야 할 것이다. 이 연

구의 결과는 지적장애학교와 전공과, 장애인복지관, 발달

장애인지원센터 등에서 직업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데 기

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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